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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견디는 리더로 서라
리더의 사역은 어느 순간 조용히 무거워집니다.
 특별한 위기가 없더라도, 반복되는 책임과 기대는 마음을 지치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사역을 그만둘 만큼의 명확한 이유는 없지만, 계속 붙들고 가기에는 점점 버거워지는 지점에 서게 됩니다.
이때 리더의 마음에는 비슷한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계속 가는 것이 맞는가.”
 “이 수고가 정말 의미가 있는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은 아닐까.”
이 질문들은 연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사역한 리더라면 반드시 지나가는 지점입니다. 문제는 이 질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입니다. 이 레터는 사역의 어려움을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견디게 하는 리더십의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자 합니다.

[bookmark: _2cn0lnjo0tm9][bookmark: _6mxrq9lopt9i]1. 사역은 본래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사역은 시작하기보다 견디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미국 전역을 도보로 횡단하는 여정처럼, 출발은 결단으로 가능하지만 인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사역하다 보면 낙심과 실망, 피로가 반복됩니다. 다른 삶을 상상해 보고, 이력서를 떠올리며, “계속 가는 것이 맞는가”를 자문하게 됩니다. 이는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오래 사역한 리더라면 반드시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성경은 사역을 결코 쉬운 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싸움이고, 달리기이며, 군사의 삶이고, 수고와 씨름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문제는 어려움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그 어려움에만 사로잡혀 낙심하는 데 있습니다. 사역의 무게를 미화하지 말고, 정직하게 직면하십시오.

[bookmark: _sp4pkmnzf7bp]2. 기대를 재정렬하라
기대는 사역의 체력을 결정합니다.
 맞는 것이 아프다는 이유로 경기를 포기하는 복서는 없습니다. 맞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이 쉽기를 기대하면,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역의 본질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되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꿈의 직업’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부르심이지만, 동시에 깊은 인내를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올바른 기대는 리더를 오래 서 있게 합니다.

[bookmark: _r7tqy1g03j9i]3. 모든 순간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라
사역이 가장 버거워지는 순간은,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설교하고, 회의하고, 계획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주일학교 한 시간, 자녀와의 짧은 기도, 소수에게 전해진 설교 한 편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는 확정되었고, 우리는 그 승리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순종은 의미를 가집니다.

[bookmark: _t21anh2ghoae]4.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라
리더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문제에 고정됩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누가 따라오지 않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는 쉽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선을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가운데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 흔적을 보게 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때, 리더의 마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bookmark: _pbsscersyhq2]5. 사역이 아닌 시간을 확보하라
리더에게는 사역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회복시킨 친구들을 자주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와 우정을 통해 리더를 지키십니다. 함께 웃고, 쉬고, 아무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는 순간들이 오히려 사역을 지속하게 합니다.
늘 엄숙하기만 한 사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산으로, 때로는 바다로, 때로는 식탁으로 나아가십시오. 웃음과 쉼은 사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존 장치입니다.

[bookmark: _3tl9th9h3xrn]6.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확보하라.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데에는 서툽니다. 아들로 살기보다 군사로 사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사역은 하나님과의 연결 위에서만 지속됩니다. 예수님조차도 바쁜 사역 중에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사역의 연료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bookmark: _9n6zh24nw0fj]3. 결론
리더 여러분, 사역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부르심의 무게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떠남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합시다. 감정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다시 서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갑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은 반드시 끝까지 감당할 은혜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맙시다. 떠나지 맙시다. 끝까지 견디는 리더로 함께 서 가시길 소망합니다.

※ 이 글은 『Pastor, You Can Endure: 5 Reminders for When Ministry Is Hard』(Caleb Davis, TGC; 2025.02.19)의 내용을 일부 발췌 및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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